
어떠한 결정도
기본과 상식의 안에서

이루어져야 합니다

동남권 신공항이
가덕신공항이 되어야 하는 

이유입니다

날로 그 위상을 더하는 대한민국 -
새로 건설될 동남권 신공항은

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

공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

이·착륙 시 안전하고 
24시간 운영되며, 수요증가에 대응해 

확장 가능한 공항

3,500m 활주로로 중․대형기의 취항이 가능하고
최대 53백만의 여객수요와 연간 63만톤의 항공화물을 

처리할 수 있는 공항

소음피해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며,
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지도 않으며,

무엇보다
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공항

가덕
신공항

대한민국의 미래



김해공항확장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

어디에도 없습니다

김해신공항

23:00
CLOSE

!

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.
신설 활주로 진입표면 장애물 경운산 등 12개

밤 11시에 공항 문 닫습니다.
커퓨타임(23:00~06:00)운영에 따른 전·후 시간 집중 운항 
- 안전사고 우려, 항공기 지연, 공항 혼잡 등 이용객 불편 초래

수많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습니다.
 확장 시 더 광범위해지는 소음피해(개항 이후 23,195가구 소음피해 확대 예상)

현재보다 짧은 3,000m활주로, 폭은 더 좁아집니다.
김해공항 확장이후 현재보다 기능 및 안정성에 있어 더욱 불리 
(활주로 폭 15m감소, 종단안전구역 길이150m 폭60m감소, 오버런사고 및 장애물 회피 곤란)

여객처리능력 최대 29백만명

화물처리능력 연간 6.5만톤
 화물터미널 8,600㎡

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.
에코델타시티 등 주변의 도시화, 서낙동강,  
남해고속도로제2지선에 막혀 활주로 길이 연장, 추가설치 등 확장 불가 

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가져옵니다
오봉산 절취, 평강천 매립(2km), 철새도래지 훼손

가덕신공항이 되어야 할 이유는 

명확합니다

동남권 신공항

24h

안전한 이·착륙 환경
장애물 및 이동장애물(선박) 없음

24시간 운영가능
커퓨타임 없는 공항

소음피해 없는 공항
해상에 건설되어 소음피해 없음

3,500m의 활주로로 중·장거리 항공기  
이·착륙 가능한 국제관문공항

최대 53백만명 수용가능한 
국제 관문공항

가덕 35백만명 + 김해 18백만명

화물처리능력 연간 63만톤
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300,000㎡

얼마든지 확장 가능
해상매립을 통해 활주로 추가건설 등

환경훼손 최소로 건설 가능
철새도래지 미편입

단순 공항확장에 6.99조원 새로운 신공항 건설에 7.54조원
현장토사 재사용으로 사업비 절감


